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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기애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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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고, 총 47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료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료성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
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자기애 성향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influence of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in adolescents 
up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self-concept clarify.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over the period from November 4 to 22, 2019. A total of 47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statistics suit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self-concept clarity. Second, the self-concept clarity of adolesc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rd,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overt/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concept clarity all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s research 
has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the self-concept clarity up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e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so that the study findings provide a wider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who have difficultie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helping 
enhance expertise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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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발달
이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 발달
에 있어 대인관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 청소년상담지원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이 상담을 요
청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2018년 8.9%△/2017년 대비). 이 중 대인관
계 문제에 대한 상담건수가 약 26.3%(1,329천 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대비 5.8%증가 추이를 
나타냈다[1]. 이와 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청
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지만, 그중 친구동료
(44.1%) 또는 어머니(28.9%)와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가
장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
년들에게 있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애를 들 수 있는데, 자기애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청소
년의 발달시기 중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3].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은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의 부적응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보임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외현적 
자기애는 DSM에서 진단준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허영심, 특권의
식,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착취적인 대인
관계를 보인다[4].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민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
사하며, 평가 받을 상황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취약한 자기
를 보호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5]. 

그러나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라도 자기개념 명확
성이 높을수록 쉽게 분노나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들의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6].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존중
감, 긍정 정서의 경험, 외향성 등과 정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며, 우울, 불안, 부정 정서의 경험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 건강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김유영(2014)은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8],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이 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환경을 인지하여 자기개념 명
확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자기애 발달은 정상과 병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다[9]. 이런 이
유로 청소년의 자기애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청소년의 자기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애, 자기
개념 명확성,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애
‘자기애’를 심리학적으로 제일 처음 개념화한 사람은 

Freud(1914)로, 그에 의하면 유아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
하며 일차적 자기애를 지닌다[11]. 일차적 자기애는 유아
가 겪는 정상적인 발달단계이다. 유아는 점차 타인과 애
정을 주고받는 대상(Object love)을 경험하면서 보다 성
숙한 이차적 자기애를 발달시키게 된다[12]. 한편 자기애
에 대한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가인 Kernberg와 자기심
리학의 창시자인 Kohut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먼저 Kernberg(1975)에서는 자기애적 자기란 정상
적 발달상의 자기가 아닌 병리적으로 융합된 과장된 자
기라고 하였으며, 병리적으로 융합된 자기란 이상적 자
기, 이상적 대상, 실제 대상의 혼합물이라고 하였다[13]. 
게다가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몰입
하고, 야심이 강하고.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 하며 칭찬
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지혜와 권력, 아름다움에 대한 끊
임없는 욕구와 함께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바라는 모순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12]. 

또한 Kohut(1971)에서는 자기애적인 모습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던 중 타인의 반응이 필요한 단계에서 
발달이 정지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자기 과시적인 표현에 적절한 확인과 칭찬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이가 이상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
지 않을 때, 자기의 발달 과정이 멈추는 고착현상이 일어
난다고 하였다. 이때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니고 있던 과
대한 자기상과 이상화된 부모상을 분리하지 못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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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융합하여 웅대한 자기상을 만들어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사람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못하
고,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간주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비현실적으로 웅대한 모습과 지나친 자기 존중
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14]. 

2.2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

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이 만족감과 안전감을 찾아간다
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
될 수 있고 성격은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분명해지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으로 긍
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15].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
하는 보편적 심리적 지향성으로 보았다[16].

원만한 대인관계는 정체감 확립과 건전한 성격발달을 
도모한다[17]. 뿐만 아니라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등 사회적 존재로서 지니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
는 데 필수적이다[18]. 이런 친밀감의 욕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19]. 따라서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와 밀접한 접촉이 심리적 영향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큰 의미를 가진
다[20].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
성하면 정서적 지지망이 구축되어 일상생활에서 주어지
는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개인
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시킨다[21]. 그러나 대인관계에
서 부정적 경험은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켜 개인의 발달 
지연 및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정서문제, 스트레스를 유
발해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2]. 
따라서 청소년기에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3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clarity)이란 개인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
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
며, 특히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 상황과 
단서들에 의해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해 특히 
외부의 단서들이 위헙적이고 부정일 때 더 쉽게 부적 정
서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한편 Campbell(1990)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자기개
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C)로 측정한 
결과, 이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국내 연구인 김대익(1998)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
이 시간 경과에 대한 안정성을 보이며, 한국에서 보편으
로 일반화하여 활용 가능한 개념임이 입증되었다[24]. 이
러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같이 자기 지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누구나 자신에 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사람들마다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정도는 자기 존재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25].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존중감, 긍정 정서의 경
험, 외향성 등과 정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며, 우울, 불
안, 부정 정서의 경험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에 자기개
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러한 Campbell  ㅇ외(1996)의 연구 
결과[26]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 복잡성 등 자기와 관
련된 지식의 인지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심리 건강에 긍
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7].

2.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을 정리하

여 살펴보고,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
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뉜다
[28]. ‘외현적 자기애’는 DSM에서 진단준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허
영심, 특권의식,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착취적인 대인관계 등이 특징이다. 또한 자기애가 높을수
록 분노표현이 증가하며[4], 전체 적대감, 폭력, 의심, 언
어적 적대감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실험연구에서는 자
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애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30], 박정민(1998)의 연
구에서도 자기애적 성향과 지배성, 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특히 권력욕구가 높고 타인에 대한 지배성
이 높을수록 적대감, 흥분성, 의심 등과 같은 공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내현적 자기애’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리적
인 구조나 역동체계가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타인의 반응
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지만 자
신에 대한 병리적 웅대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내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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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민하여 부정적인 평가
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평가 받을 상황을 원천봉
쇄함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
다. 이러한 양상은 ‘나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
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
는 생각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면
의 심리적인 구조나 역동 체계를 가진 사람을 자기애적 
사람이라고 정의한다[32]. 

그러나 ‘자기애’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애가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
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
서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33].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민경과 김종남(2010)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
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보다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
락을 보였는데[34],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분노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
은 분노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억압하기 때문
이다[35]. Wink(1991)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타
인의 행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대
인관계에서 과민함,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6].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평가에 대하여 민감하고 취약하여 대인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7]. 즉,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에 따라 자기평가
와 자기귀인 양식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
름을 예측할 수 있다[38].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은 학교로서, 학교에
서의 대인관계는 추후 건강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데 매
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현진 외(2011)의 연구에서
는 자기애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높고, 교사와는 
낮은 수준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39]. 특히 자기애 
중에서 권위의식과 우월감이 친구관계와의 상관이 높고, 
특권의식과 자기찬미는 교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취약한 자기애를 가진 청
소년은 두려움이나 애착을 보이며 높은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한다[40].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의 부적응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
보다 더 역기능적으로 정서를 경험한다. 그래서 내현적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보다 병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는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덜 
부적응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외현적 자기
애자들 또한 기저의 심리적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외현적, 내현적 성향이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개념 명확성’이란, 자기개념에 있어 보다 구
조적인 측면으로 개인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
되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
느냐를 의미한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적 상황과 단서들에 대해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
지 못하며 특히 외부의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서들에 
대해서 더 쉽게 부정적 정서 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
악된다.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분노, 두려움, 불안 등 
개인의 정서와 관련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신
경증 척도들과 강한 부적상관을 보인다[26].

앞서 정의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연구 중에서 
Stuck과 Sporer(2002)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쉽게 분노나 공격적 반응을 
보여 자기애 성향이 높더라도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41]. 

강선영(2011)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외현적 자기
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42], 
안연옥(2013)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은 타인의존 자기
애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43]. 그러나 강일선(2005)
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4], 김혜경
(2010)에서도 자기개념명확성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
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45]. 이준득 외(2007)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
념 명확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 집
단과 통제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집
단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높은 상관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46].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명료성의 수준이 낮
을수록 병리적 특징이 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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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상관관
계 결과는 선행연구들 간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기애가 높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은 자기애가 
높고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집단과 자기애가 낮고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보다 부정정서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45, 47]. 

요컨대, 청소년기에 자기애적 성향이 높았을 때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결합되면 부정적 정서에 취약할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자기개념
과 불안정한 특성은 행동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안정되고 일관적인 자기개념 명
확성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발
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8]. 또한 자기개념 명
확성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적응과 강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49], 이에 대한 확립이 17~18세 전후로 통합되
고 안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기개념 명확성의 발
달에 있어 청소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특히 한
국과 같은 동양의 집단적인 가치(collectivism)를 강조
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50].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김유영
(2014)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
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8]. 이는 
자기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일수록 일관적이고 안
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1].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 사이에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사용되는 자아탄
력성, 인지조절,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호요인이 매개하여 대인관계를 원
만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2-53].

강선영(2011)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의 부정적 발달 산
물로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분노 억제
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기능을 연구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의 상관관계가 외현적 
자기애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고 있다고 하였다[42]. 그러나 공격성과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서도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하였다. 이는 자

기개념 명확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기관
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
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여겨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상을 재구축한다고 하였다. 강일선(2005)의 연구에
서도 자기애 수준이 높음과 동시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 분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4]. 
따라서 자기애 성향자의 높은 분노나 공격성 수준에 대
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현적 자
기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임지영(2011)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분노
행동양상을 연구하였다[54]. 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남학생집단이 자기개념 명확
성이 높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남학생집단보다 분노상
황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와 자기표현은 적었으나 분노감
정의 직접표출은 많아 자기개념 명확성에 따라 분노감정
을 경험할 때 비공격적, 기능적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남
학생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라 분노표출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
단은 기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
제를 지니고 있어서 소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다하더라도 분노상황에서 위협을 크게 지각하고 적대
적이 되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과 유사한 분노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외현적 자기애
와 내현적 자기애에 따라 분노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자
기개념 명확성의 기능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와 또래관계에 대해 연구한 대부분의 연
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또는 내현적 자기애 중 하나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애의 두 하위 유

형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고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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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청소년의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관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의 자기애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개
념 명확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현적 자기

애 척도는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로 Raskin & 
Hall(1979)이 제시한[55] DSM-Ⅲ(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준거에 
근거하여[56],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애 측
정도구이다. 강제선형의 이분법적 검사도구로서 초기에는 
5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후 Raskin과 Terry(1988)
가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하였다[57]. 본 연구에서는 황순택(1995)이[58] 
DSM-Ⅲ-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척도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한[59] 류경희(2014)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60]. 본 연구에서는 외현
적 자기애 척도에 대해 연구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15문항(자기중심성 7문항, 응대성/자기
칭찬과 주목의 욕구 6문항, 과장된 자기지각 2문항)만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중심성 .879, 
응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 .877, 과장된 자기지각 
.817, 외현적 자기애 전체는 .945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61] Akhtar와 Thomson(1982)
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
상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28],총 45문항의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자
기애 성격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61], 이
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2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인정욕구/거대 자
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7문항과 내현적자기애만의 
고유요인(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6
문항으로 나눈 척도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한 
13문항만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는 공통요인 .942, 고유요인 .930, 내현적 자기애 전체
는 .966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는 Campbell 외(1996)의 연구에서 자기개념에 대한 명
확성, 내적 일관성, 안정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검
사 도구로, 처음에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분
석을 걸쳐 12문항으로 축약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김
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24], 이를 신
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한 8문항만 선별하여 Likert형 척
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개념 
명확성 .706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척도는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또
래관계의 질에 대한 질문지(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FQQ)를 기초하여[62], 김형태(1989)
가 개발한 척도를[63] 문항분석으로 재구성한 민정숙
(2012)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64]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의 하
위영역은 2개의 영역으로 또래관계 7문항, 교사관계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또래관계 .818, 교사관계 
.744, 대인관계 전체는 .84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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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2 3 4 5 6 7 8

Sex
Man M

(SD)
2.00 2.09 2.05 1.72 1.69 3.53 3.67 3.85
(.594) (.652) (.798) (.746) (.735) (.523) (.631) (.561)

Wom
an

M
(SD)

1.94 2.07 2.00 1.98 2.00 3.49 3.62 3.91
(.636) (.654) (.762) (.930) (.930) (.523) (.639) (.537)

t/F 1.132 .351 .666 -3.269**-3.922** .963 .758 -1.166
p .258 .726 .506 .001 .000 .336 .449 .244

Gra
-de 1st M

(SD)
1.97 2.11 1.96 1.70 1.69 3.53 3.66 3.93
(.618) (.672) (.755) (.743) (.706) (.551) (.664) (.573)

Table 1.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2nd M
(SD)

2.07 2.19 2.12 2.01 2.00 3.46 3.59 3.84
(.586) (.630) (.812) (.931) (.919) (.506) (.579) (.518)

3rd M
(SD)

1.96 2.14 1.99 1.90 1.93 3.55 3.69 3.85
(.640) (.638) (.762) (.882) (.941) (.497) (.661) (.550)

t/F 1.501 1.763 2.032 6.057** 6.334** 1.334 1.086 1.356
p .201 .136 .132 .003 .002 .264 .339 .259

***p<.001, **p<.01, *p<.05
Overt narcissism=1: Self-centeredness, 2: Magnificence, 3: 
Exaggerated self-perception
Covert narcissism=4: Common factors, 5: Unique factor
Self-concept clarity=6: Self-concept c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7: Peer relationship, 8: Teacher 
relation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
bach'
s a

Overt 
narcissis

m

→
Self-

centeredn
ess

.950 Fix -　

.965 .903 .945→ Magnifice
nce .910 .030 34.118***

→

Exaggerat
ed 

self-perce
ption

.862 .039 29.718***

Covert 
narcissis

m

→ Common 
factors .968 Fix -

.969 .941 .966
→ Unique 

factor .951 .035 27.71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고자 할 때 사

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을 고려해, 일
반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총 500부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 소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이며 응답
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에 
대한 실시는 각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구에 대한 목
적을 설명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한 500
부중 492부를 회수,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 자료 22부
(4.5%)를 제외하여, 최종 유효 표본을 470부(95.5%)로 
결정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46.8%(220명), 여성이 
53.2%(250명)로 여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39.6%(18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35.1%(165명), 고등학교 3
학년 25.3%(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자기중심성, 웅대성, 과장된 자기지각), 내
현적 자기애(공통요인, 고유요인),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
관계(또래관계, 교사관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분석 결과 성별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t=-3.269, p<.01)과 고유요인(t=-3.922, p<.01)에
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한 것을 확인하였다. 학
년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t=-3.269, 
p<.01)과 고유요인(t=-3.922, p<.01)에서 2학년의 평균
이 통계적으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후분석
(Scheffe) 결과 1학년 집단보다 2학년 집단의 평균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
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기준치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5.869(p=.000, df=15), GFI=0.976, CFI=.0.988, 
NFI=0.983, IFI=0.988, RFI=0.968, TLI=0.978, 
RMR=0.017, RMSEA=0.066으로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
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
하량(λ)이 0.648에서 0.968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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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
cept 

clarity
→ Self-conce

pt clarity .857 Fix -　 .786 .786 .706

Interper
sonal 

relations
hip

→
Peer 

relationshi
p

.754 Fix -　
.850 .740 .842

→ Teacher 
relations .648 .069 10.771***

***p<.001, **p<.01, *p<.05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자기중심성, 웅대성, 과장된 

자기지각), 내현적 자기애(공통요인, 고유요인),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또래관계, 교사관계) 간 관계 분석을 위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절대값 기준으로 0.230∼0.762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1 1 　 　 　 　 　 　 　
2 .762** 1 　 　 　 　 　 　

3 .722** .686** 1 　 　 　 　 　
4 .497** .472** .428** 1 　 　 　 　

5 .469** .498** .398** .720** 1 　 　 　
6 -.288**-.273**-.230**-.256**-.263** 1 　 　

7 -.447**-.429**-.378**-.271**-.296** .426** 1 　
8 -.389**-.389**-.337**-.229**-.242** .355** .489** 1

Descript
ive 

Statistic

Mean 1.97 2.08 2.02 1.86 1.86 3.51 3.64 3.88
SD .617 .653 .779 .858 .857 .523 .635 .549

 skew -.252 -.036 -.347 -1.11
5

-1.07
3 -.376 -.107 -.244

kurtos
is -.380 -.469 -.380 .821 .842 1.370 -.059 -.108

***p<.001, **p<.01, *p<.05
Overt narcissism=1: Self-centeredness, 2: Magnificence, 3: 
Exaggerated self-perception
Covert narcissism=4: Common factors, 5: Unique factor
Self-concept clarity=6: Self-concept c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7: Peer relationship, 8: Teacher 
relations

Table 3.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47.418(p=.000, df=16), GFI=0.975, CFI=0.988, 

NFI=0.969, IFI=0.988, RFI=0.982, TLI=0.979, 
RMR=0.018, RMSEA=0.065 등으로 나타나  X2 ,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X2 (p) df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47.418
(p=0.000) 16 .975 .988 .969 .988 .982 .979 .018 .065

Table 4.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확성(β=-.363, p<.001)
과 대인관계(β=-.188,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내현적 자기애도 자기개념 명확성(β=-.265, p<.01)과 대
인관계(β=-.187,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관계(β=.972,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Overt 
narcissism → Self-concept 

clarity -.363 .050   
-3.756*** .000 Sig.

Covert 
narcissism → Self-concept 

clarity -.265 .035   -2.763** .006 Sig.

Self-concept 
clar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972 .179   
-8.552*** .000 Sig.

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9 .080   -2.338* .019 Sig.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87 .055   -1.981* .048 Sig.
***p<.001, **p<.01, *p<.05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6>은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
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
두 유의수준 p<.01,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에 관한 간접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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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
ent

Variable

paramete
r

dependen
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Overt 
narcissis

m Self-conc
ept clarity

Interpers
onal 

relationsh
ip

-.229* .019 -.353*

* .001 -.582*

** .000

Covert 
narcissis

m
-.187* .048 -.258*

* .004 -.445*

** .000

***p<.001, **p<.01, *p<.05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concept clarity

다음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다 정
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65],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매개효과는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Independa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57*** .000
Covert narcissism      2.661** .008
***p<.001, **p<.01, *p<.05

Table 7. Sobel-test result of self-concept clarity

5. 결론 및 고찰

청소년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고
찰하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
하게 하고, 기능적인 대인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외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최민경과 김종남(2010)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34]. 즉, 외
현적 자기애는 타인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고[4], 내면에 스스로 하는 행동에 있어 자신에 대한 사

랑과 보호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66],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개
념 명확성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강선영
(2011)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와 부적관
계를 갖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2]. 즉, 외현적 자기애
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의지가 과도하여 높
은 자존감을 토대로 자기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
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정남운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37]. 이
는 자기애적 성향이 병리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적응적인 
면을 보일 수 있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억
압하는 성향을 보여 병리적인 현상을 보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67]. 다음
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다
는 연구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자
들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다는 선행연구들[41, 46]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자의 특성이 자기중심적이며, 자존감이 낮다는 점을 토대
로 도출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기존의 선행
연구와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볼 때, 내
현적 자기애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 간에서 미치는 자
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이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42]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외현적 자기
애를 가진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68], 이러한 성향으로 하여금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
인관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개념이 모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정보를 구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지속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69],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내
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되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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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
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8]. 내
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
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서 소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54].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내현
적 자기애를 지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개념 명확성
을 통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
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들
에게 다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점을 강점으로 하되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적절한 수
준을 유지하는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내현적 자
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
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치료 및 자존감 향상 등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외현적의 특성을 각각 분
리하여 자기애와 관련이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
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애와 대인관계 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또는 치료뿐만 아니라 대
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
기애를 가진 청소년 모두에게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에
게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프로그램 교육 시, 충동성 및 공
격성을 절제하고 긍정적인 표현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
용을,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현실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배양하여 보다 
적극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냄

으로써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기애 성향자의 특
성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성을 넓
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청소년의 특성 상,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관적 판
단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
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애는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
여 수준별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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